
울산, 석유화학 노후관로 개선공사

K-water 울산권관리단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공사에

나선다.

울산시 울주군 청량교와 두왕교 구간의 관로 복선화 공사에 단수 없이 신설 관로를 연결하는 신공법을 도

입한다고 4월25일 발표했다.

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기존 관에 새로운 관을 연결하는 방식의 부단수 천공공법은 울산에서는 4월 중으로

처음 적용된다.

K-water 울산권관리단은 울산단지의 50여사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돼 3500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막

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.

청량교-두왕교 구간 관로 복선화 공사는 총 20억여원이 투입됐고 2010년 4월부터 시작해 7월 완공될 예정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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